
나라현・중국과 관련이 깊은 곳 소개 

제 4탄   도쇼다이지 절 
 

올해는 나라현과 중국 산시성(섬서성)이 2011 년 우호 교류를 체결한 지 10 주년을 맞이하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나라현 내에 있는 중국과 나라현과 인연이 깊은 곳, 특히 산시성과 연관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제 4탄에서는 감진화상과 인연이 깊은 도쇼다이지 절을 소개합니다.  

 

도쇼다이지 절은 나라시 니시노쿄에 있는 율종의 이름난 사찰로, 당나라 시대에 도래한 감진화상(688-763)이 

창건한 사찰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감진화상은 중국 양주(揚州) 출신으로 20~26세쯤 당나라 수도인 장안(현재 

산시성 시안시)의 실제사(実際寺)와 정업사(浄業寺)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장안에서의 경험을 통해 건축, 조각, 의 

약학, 서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당시 가장 앞서갔던 당나라 문화를 배웠을 것입니다.  

감진화상이 일본에 도래했을 때, 승려 이외에 뛰어난 장인과 예술가도 

동행하여 한방약과 공예품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도쇼다이지 절의 가람 

배치, 건축기술, 삼채기와 등의 건축재료 등을 통해 경내 곳곳에 당의 영 

향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대문에 걸려있는 편액(사원 문의 중앙 

높은 위치에 거는 간판)은 당시에는 드물었던 행서체로 ‘唐招提寺(도쇼다  

이지)’라고 쓰여 있어 초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현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중에서는 교과서에서 배운 중국 

위인인 감진화상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도쇼다이지 절에 참배하러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한, 매년 기일 전후인 6월 5일~7일에 행해지는 감진 

화상 좌상 공개에 맞추어 일본 각지에서 많은 사람이 참배하러 옵니다. 

불교계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에 크게 공헌한 이유로 감진화상은 이처럼  

오늘날에도 일본과 중국 양국에서 존경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도쇼다이지 절에는 1688 년 감진화상 좌상을 참배했을 때 마쓰오 바쇼 

가 읊은 시의 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若葉して 御目の雫 拭はばや;(일본에 오기 위해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눈이 멀어버린 감진화상의 눈가를 싱그러운 어린잎으로 닦아 주고 싶어라’라는 시를 읽고 깊이 감동한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마쓰오 바쇼 시비를 

바라보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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